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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韓方)

-천년초-

Ⅰ. 처음에
항산화에 좋으며,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한 천년초를 소개합니다.

천년초는 선인장과 식물인 부채선인장을 말하며,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을 

백년초, 내륙에 영하 20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다육질의 여러해살이 식물

을 천년초라 부르고 있습니다.

4-6월에 노란색 꽃이 피며, 11-12월 열매를 수확한다.

Ⅱ. 효 능
약리학적인 기능으로 

1. 항산화 기능 

우리 몸은 산화에 의해 노화와 질병이 찾아 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유해한 활성 산소를 없애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 

천년초의 항산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가 다른 식물보다 아주 많아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 나다.

2. 항염기능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기관지 폐나 장에 좋으며, 피부질환이

나 관절염 화상 치료에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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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진대사 개선 기능 

비타민C가 많아서 피로 회복이나 장운동의 활성화로 변비를 좋게 하며,

이뇨 효과도 있어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4. 혈액순환 개선 기능 

몸의 열과 독을 풀어 주면서 피를 맑게 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 시켜 준다.

5. 칼슘이 다른 식물보다 많이 들어 있으며 흡수도 잘 되는 편이다.  

한의학적인 효능으로는 

기의 흐름과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열을 식히고 체내에 쌓인 독을 풀어

준다.

특히 심장 위의 열과 통증을 치료하며, 해열 진정 효과, 기침 기관지 천

식, 이질 치질, 수면 부족이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좋으며, 피부 발적이나 

소양증에 껍질은 벗겨 발라도 좋다고 합니다.

천년초는 열매나 줄기를 물을 넣고 갈아서 마시면 몸을 열이나 독소도 제

거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산소를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드실만한 음료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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